
<경쟁'94 : 화학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경쟁력의 근원은 무엇인가!
1 9 9 4년 한해동안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줄을 이어 일상생활 속에서 여유를 즐기며

삶을 만끽하고자 하는 소시민들에게 충격과 아픔을 던져주었다.

세계적으로는 러시아연방의 기류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 전쟁과 살육의 기운이 감돌고, 한국으로서는

3 0억달러의 채권을 포기해야 할런지도 모를 걱정을 안게 되었다. 

동유럽의 옛유고도 티토의 죽음과 동서냉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분오열, 민족간·종교간 분

쟁이 끊임없고 아마도 세르비아의 힘에 보스니아가 굴복하는 힘의 논리가 다시 한번 증명되는 시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뿐이 아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기아와 전쟁과 민족분쟁이 끊이지 않고, 중남미에서도 미국의 힘에

반기를 든 약소국들의 제목소리와 강자의 도덕성( ? )을 앞세운 총칼이 쇠소리를 내고 있으며, 한쪽에

서는 마약과의 전쟁으로 일반국민들의 삶이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국제적 사건들을 돌이켜보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맞부딪쳤던 4 0여년동안의 동

서냉전이 끝나고 세계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믿었던 약소국민과 소시민들에게는 상당한 충격

이겠으나 사실은 국제질서가 힘을 바탕으로 한 국가와 민족 및 최근들어 고개를 들고 있는 지역적

고립주의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을 뿐인 것이다.

다시말하면 한국이라는 국가도 힘을 길러야 하고, 이 힘을 바탕으로 세계로 나아가야 하며, 힘에 의

한 지배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아마

국민들의 정신력일 것이다. 

세계로 나아가겠다는 투철한 의지와 철두철미한 절제의식, 내나라 내국토를 내힘으로 지키고 발전시

키겠다는 애국심이 국력의 척도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겉으로는 애국을 부르짖고 나라사랑을 외치지만, 사실은 국가와 민족은 나중

에 생각할 일이고 우선 내자신과 내가족의 행복과 편안함이 최고인, 그래서 8 0 0 0달러를 밑도는 나라

의 도시는 어느 곳이나 하루종일 교통체증에 시달려

야 하고 주말이나 휴가철이면 온나라가 길이 막혀「교통지옥」을 되뇌이고 또 되뇌여야 하는 국민을

품에 안은 나라인 것이다.

그 뿐인가. 한 집 건너 식당이고 다방이며, 돈께나 있는 집 애들은「X」와「야타」를 밥먹듯 외쳐대고,

2 0대의 무위도식꾼들이「그랜져」가 부족해「B M W」와「벤쯔」를 몰고 다니지 않는가. 반만년동안「먹고

노는」것에 이력이 날만도 하겠건만 20 00년이 턱밑에 와있고, 세계가 한지붕이라는 오늘에 와서도

그저「띵까띵까」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나자신의 노력으로 정당한 댓가를 얻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풍요를 누릴 생각은 전혀없고, 세금을 도

적질하고 주변을 속여 사기와 사취에만 골몰하는 진정한 의미에서「백의민족」이 아니라「사기꾼집

단」의 광란의 소용돌이 바로 그것인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이비 종교집단의「광란」의 몸짓을 우리는 일상생활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

는 착각에 빠져들게도 하고 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아야 할 정부조직 개편이 몇몇 조무라기들의 손에서 요리되고, 하는 일 없

이 빈둥거리는 것이 죄스럽지도 않은지 조직의 축소개편에는 눈알을 부라린다. 책상에 턱괴고 기업

을 불러「술사라 밥사라 용돈내라」는 당연지사이고, 그것이 미운지 -미운 놈에게 떡하나 더 준다는

속담처럼-「그 시늉」잘하는 기업에게는 별의별 특혜가 다 주어진다. 

다리가 무너지고, 가스가 폭발해 온 국민이 살얼음을 걷고 있어도 책임지는 자 하나 없고, 고작해야

조무라기 몇명의 철창행으로 끝나지 않던가.「고위」는「고위끼리」통해서 그렇다면 할 말이 없다. 그

「고위」를「고위」로 만들어준 것도 바로 우리 자신들이 아니던가.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힘」의 수단이요 방법인 경제와 산업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으며, 세계를 향

해 발돋움할 수 있겠는가. 국가경쟁력은 자연스레 커가는 것이 아님을 언제나 터득할 수 있을런지



걱정이 태산이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과연 몇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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